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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농민시장은 공동체지원농업(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, CSA)과 함께 농산물의 대표

적인 직거래 장터 유형이다(Hinrichs, 2000). 미국에서는 지역먹을거리운동의 대표적 유형의 하

나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. 즉 1994년에 1,755개이었던 농민시장은 2010년에는 6,132개로 

16년간 3.5배 성장한 것이다(김원동, 2010). 농민시장은 소비자들에게는 지역농업인이 생산한 양

질의 신선한 제철 농산물을 직거래 방식으로 구매하기에 신선하고 값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이

점이 있다. 농민들에게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로 농업생산기반이 안정화 될 수 있

다는 이점이 있다. 미국에서도 잠시 주춤하던 농민시장의 성장이 농산물의 신선도와 건강성, 가

족농의 경제적 어려움, 환경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

되었다. 지역별로 지역먹을거리체계(local food system)를 구축하고 정착하려는 다양한 활동이 

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농업인과 소비자의 직거래 공간으로서 농민시장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

조되고 있다. 그러므로 전국적으로 농민시장의 현황과 실태가 어떠한지를 고찰하고자 한다. 

  강원도 원주의 원주새벽시장의 경우 1994년에 개장하여 매년 4월에서 12월 10일까지 새벽 4

시에서 9시까지 개장한다.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있으나 그 운영은 판매자들이 자율적으

로 운영하고 있다. 등록된 판매자들의 수는 약 426명이다. 생산자 실명제와 리콜제를 실시하고 

있다. 개선점으로는 원주천 주변 둔치가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. 강원

도 춘천의 춘천번개시장의 경우 농업인들이 중심이 되어 4월에서 11월까지 새벽 4시에서 9시까

지 개장한다. 판매자수는 최소 10~30명 규모이다. 농업인과 일반상인이 혼재되어 함께 판매하기

에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차별화된 판매전략이 부진한 점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. 

충남 서천군의 마서동네 장터는 지자체와 민간협력 모델이며 2009년 4월에 개장하여 매달 15일

과 30일날 개장하기에 타 농민시장에 비해 개장일수가 작다는 것이 단점이었다. 이외 김해 새

벽시장, 청주(청원)농민시장, 청송군 농민장터, 여주 토요번개시장, 과천 바로마켓 등이 있다. 향

후 이러한 농민시장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연구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

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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